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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력한 새 차원 체취 풍겨

— 안일웅 실내악 작곡 발표회 평 —

나    운   영

   

    개척자는 고독했다. 이방인 안일웅은 70년부터 잔잔한 호수 부산의 작곡계에 다섯 번이나 돌을 던졌다. 현대

음악을 한낱 해프닝 쇼로만 오해해 버리기 쉬운 우리 현실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, 그러면서도 과감하게 자기

의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으니 집념의 사나이라 아니할 수 없다.

    나는 그를 존 케이지의 사도라고만은 보지 않는다.

    그는 낯선 땅에서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의 현대음악을 꾸준히 계도하는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— 어디까지나 

진지한 작곡가라고 생각한다.

    이번에 발표된 4편 중에서  「무희 13악기와 색채군을 위한 실내악」과  「실내악의 바다」는 뜻깊은  작품이었다.

    특히  「무희」의 차원, 13악기가 이루는 차원, 그리고 컬러 그루우프가 형상하는 또 하나의 차원이 구성하는 작

품을 통해서 나는 그의 강렬한 개성과 체취를 맛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.

    다만 이번 발표회를 통해서 서양 단조의 선율과 단3화음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장면이 너무 자주 나오는 

점을 의식하면서 다음번에는 이와 또 다른 그야말로「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」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 

왜냐하면 안일웅은 안일을 기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.

   개척자라고 결코 고독하기만 하진 않았다. 600여명의 현대음악팬이 운집하여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준 것을 

볼 때 더욱 그러했다. 이제 그는 이방인이 아니다 부산의 팬에 둘러 싸여 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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